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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원 여러분

안녕하십니까.
계사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
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, 회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리게 되어 여간 다행

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지난 12월 18일자로 공지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, 저희 학회지 『프랑

스문화예술연구』지가 드디어 ‘등재지’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.
이 결과는, 지난 2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효숙 전임회장님과 

전년도 집행부 이사님들, 그리고 현 집행부 이사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아울러 
저희 학술지에 변함없는 애정을 쏟아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이었다고 생각됩
니다.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.

이제 저희 학술지는 2013년 2월 25일에 발행된 43집부터 소급 적용되어 다시금 등재지
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 겨울 호 원고 마감일이 12월 25일이오니 많은 투고 부탁드립
니다. 또한 저희 학술지는 이번의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‘프랑스문
화예술’ 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것입니다. 저희 학술지에 계속적인 관심
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회원 여러분, 지난 1년간 학회를 이끌어오면서 느꼈던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잊을 수 
없습니다.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, 함께 했던 여러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
감사드립니다. 이제 한대균 차기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와 더불어 프랑스문화예술학
회의 새로운 도약에 회원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, 
2014 갑오년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.
대단히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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